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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 과제의 성공적 완수가 성공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생애발달 
이론의 관점에 근거하여, 중년기 노후준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순차적 다중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세에서 65세의 중년기 성인 353명(남자 165명, 
여자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년기 노후준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단순 매개효과, 노후준비와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단순 매개효과와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
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중년기 성인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노
화불안이 낮아지고, 이것이 스트레스 지각을 낮춤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법으로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노후 비, 노화불안, 지각된 스트 스, 심리  안녕감, 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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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생 후반기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민희, 강현주, 2017; 
Lachman, 2015).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년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년기
의 성공적 발달과 적응이 중년기 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 2009; Adams & Rau, 2011).

중년기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데, 연
대기적, 생물학적, 가족관계적 관점 등에서 중년기
를 정의할 수 있다(Lachman, 2004). 중년기에 대
한 연대기적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40세-65
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rikson, 1963).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
작되는 시기부터를 중년기로 보는데, 이 시기를 거
치면서 여성들은 폐경을 경험하고, 남성들도 호르
몬분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한경, 임정, 연강, 
이재온, 2002). 한편 가족들과의 생활주기를 기준
으로 중년기를 정의하는 관점에서는 막내자녀의 독
립부터 은퇴까지를 중년기로 본다(Borland, 1978). 
이처럼 중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생물학적, 관계적 상태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므
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대기적으로 중년기를 정
의하고 있다.

발달의 맥락에서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개
인의 적응에서 매우 핵심적이다(Bode, Ridderm, 
& Bensing, 2006). 노화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중
년의 시기(Lynch, 2000)에 미래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중년기 핵심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노년기 안녕감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일
(Hutteman, Hennecke, Orth, Reitz, & Specht, 
2014) 뿐만 아니라 중년기 안녕감의 핵심 요인이다
(염인숙, 2019; Kim & Moen, 2001). 중년기 심리
적 안녕감이란 단순히 삶에 대한 만족, 행복감, 긍

정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공적 적응, 성숙한 발달 상태를 의미한다
(Keyes & Ryff, 1999). 즉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
의 삶의 질을 반영하고,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년기 이후의 
성공적 발달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
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따라서 중년기
의 핵심 발달 과제인 노후준비는 중년기의 성공적 
발달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

한편 중년기 노후준비의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하는 심층기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는데, 매개변인을 밝히는 것은 특히 개입전략
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비록 노후준비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매개하는 심
층적 변인이 있다면, 개입의 목표가 심층변인이 되
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매개변인들 
중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
다. 즉 노후준비의 정도가 낮을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불안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기 노후준비, 노화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노후준비
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중년기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

생애 발달 관점에서, 인생의 각 단계에는 발달적 
특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발달과제가 있고, 발달 
과제를 잘 해결하였을 때 성공적 발달을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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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년기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임과 동시에 점
진적으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유한성
을 인식하는 시기이다(배문조, 2012). 이 때 다가올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은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자신의 미래 삶
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
룰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년기 적응
에도 매우 유용하다(Bode, et al., 2006).

중년기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
라 노년기의 모습과 질이 달라지므로(Adams & 
Rau, 2011), 중년기 성인들은 노후준비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
모부양, 자녀교육, 자녀결혼 등에 대한 의무와 책
임 때문에(김정선, 강숙, 2012), 많은 중년기 성인
들이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기에 진입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50대 중년층의 60% 이상이 전혀 혹은 거의 노
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이처럼 우리나라 중년들의 경우, 노후 준비
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 준비 정도는 미약한 
실정이다(황승회, 김혜연, 2014).

노후준비는 다차원인 과정으로(Kornadt, Voss, 
& Rothermund, 2015),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외에도 신체적 준비나 정서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년기 노후준비가 중년기 적응과 성공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를 통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Kornadt, et al., 2015; Kornadt, 
Voss, & Rothermund, 2018; Löckenhoff, 
2012). 하지만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노후준
비 전반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경제적 노후준
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를 포함한 
통합적 노후준비로 정의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준비하고, 성공적
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창제, 
2008).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
를 준비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녕감
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년기부터는 신체적 노
화로 인해 신체 외관이 변화하고 신체 조직, 장기 
등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
이 높아지는데(차승은, 한경혜, 2003; Lachman, 
2004),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로 갈수록 더 심해진
다. 따라서 노년기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년
기부터 신체 기능의 쇠퇴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이 신체적 노후준
비이다(박현식, 2012). 마지막으로 중년기부터 긍정
적인 태도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서
적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노년기가 되면 은퇴나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이
나 여가활동을 찾고, 이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Kornadt, et al., 2015).

1980년대에 Ryff는 긍정적인 인간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누락되어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심리
적 안녕감 모델을 제시했다. 그 전까지는 불안, 우
울 또는 다른 형태의 심리적 증상으로 고통 받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
지만 심리적 기능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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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긍정적인 심리
적 자산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심
리적으로 잘 지내는 것은 고통이나 다른 정신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Ryff, 1989). Ryff의 모델에서 심리적 안녕감이란 
긍정적 자기 존중감, 숙달감, 자율성, 타인과의 긍
정적인 관계,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을 고려할 때,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성공적 적응, 성숙한 발달, 성공적 
발달의 지표이다(Ryff, 1989).

연구자가 알기로는 중년기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중년기 노후준비의 정도가 중
년기의 삶의 질(정유미, 강양희, 2015), 주관적 안
녕감(강문희, 고희성, 이지혜, 2019)을 예측하는 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중년기 노후준비의 정도가 중년기 성공적 발달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노후준비는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한 표상 즉 
노년기의 바람직한 삶과 위협적인 삶에 대한 기
대와 관련이 있다.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는 노
화에 대한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데(Wahl, Diehl, 
Brothers, & Miche, 2015), 자기 지각은 노화
에 대한 희망, 불안,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Kornadt, et al., 2015).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젊
음과 관련된 특성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노
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특
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노화

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 할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노화를 피하고자 한다(Lee, 2012). 이처럼 노화하
는 과정에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상태를 노화불안이라 한다(Lasher 
& Faulkender, 1993). Lasher 등(1993)은 노화불
안에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나이든 노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등 노인과 생활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노인에 대한 두
려움(fear of old people)’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걱정(psychological concerns)’으로 자신이 노인
이 되었을 때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가 늙어
가거나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나 두려움인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physical 
apearance)’이고, 마지막은 ‘상실의 두려움(fear 
of loss)’으로 노년기에 상실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
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특히 중년기에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노화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가
올 노년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장
휘숙, 2012; Lynch, 2000). 노화불안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경험할 수 있지만, 중년기에 노화
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다(Barret & Robins, 
2008).

불안의 핵심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걱정
과 염려이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일
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불안을 낮춘다. 미래에 대
한 준비와 불안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 
죽음준비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송양민, 유경, 
2011), 시험준비는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유현석, 
염시창, 2019)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후준비의 정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을 경
험하고(김향은, 정옥분, 1992), 반대로 노후준비의 
정도가 높으면 노화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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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김은심, 김영춘, 2019; 전호선, 주현정, 2019). 
하지만 노후준비와 노화불안의 관계를 조사한 대부
분의 연구들은 상관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이 두 
변인의 선후관계는 양방향적일 수 있다. 실제로 중
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최영미, 최성희와 안옥
희(2019)의 연구와 전혜성(2014)의 연구에서는 노
화불안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을 검
증하였다.

비록 노후준비와 노화불안의 선후관계가 명확하
지 않으나, 사회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
획은 우울이나 불안 경험을 덜 하도록 만드는데, 
나이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에 돌
봄을 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렵고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며, 이것은 건강 문
제나 피할 수 없는 인생 전환적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노년기 우울과 불안 위험의 추정 지표이다
(Sörensen, Mak, Chapman, Duberstein, & 
Lyness, 2012). 또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노화불
안과 유사한 개념인 은퇴불안을 조사한 선행연구
에서 재정적 준비와 활동에 대한 준비가 은퇴불안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MacEwen, Barling, 
Kelloway, & Higginbottom, 1995; Spiegel & 
Shultz,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후준비가 노화불
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안녕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Lenzen, Gamel, & Immink, 2002), 
노화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선행연구에서 노화불
안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강문희 등, 2019; 
서은희, 최지연, 정영숙, 2018)과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김욱, 2015). 특히 
중년기 노화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므로(강해자, 2012; Lasher & 
Faulkender, 1993; Watkins, Coates & Ferroni, 
1998),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록 노후준비와 지각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은퇴준비의 정도가 은퇴 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었고(김경희, 김주현, 이동숙, 윤성자, 장경
실, 이선기. 2018),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은퇴 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와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는 은퇴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연경, 조병
은, 1991). 은퇴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노후준비가 삶의 질이나 적응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Froidevaux, Hirschi, & Wang, 
2016), 노후준비의 부족은 더 큰 스트레스 지각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황에 대한 개인적 관점
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Lazarus & Folkman, 
1984).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란 대
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을 넘어서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된다
(Chawalisz, 1992). 연구에 의하면 만성화된 지각
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개인에게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각된 스트레스는 주
관적 안녕감(Burns, & Machin, 2013)과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Divinakumar, 
Pookala, & Das, 2014; Xia & Ma, 2020).

또한 정서-정보이론(emotion as information)
에 따르면, 정서는 대상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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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경험 정보이다. 따
라서 정서적 경험은 후속 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
(Schwarz & Clore, 2003). 이 이론에 따르면 평
가, 판단, 기억 등을 포함한 인지 과정은 정서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불안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크
다. 선행연구에서 불안한 사람은 위협적 혹은 중립
적인 모호한 시나리오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사람
들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자신을 다른 사
람들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각하고, 부정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지각하
였다(Butler & Mathews, 1987). 특성 불안뿐 아니
라 특정 불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
는데,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애매한 문장이나 
시나리오에 대해 더 부정적 해석을 하였고, 지각하
는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Huppert, Pasupuleti, 
Foa, & Mathews, 2007; Stopa & Clark, 2000).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인지적 평가와 해석이 그 사
람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비록 지금까지 노화불안이 지각된 스트레
스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불안
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다는 많은 연
구결과를 고려할 때(이윤경, 김현리, 2014; 하정, 
안현의, 2013; Rusli, Edimansyah, & Naing, 
2008), 노화불안이라는 정서적 상태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중년기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
록 노년기와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질 것이다. 반대로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을수록 미
래에 닥칠 노화에 대해 불안해지고, 불안은 스트레
스 지각을 높임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중년
기 노후준비가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
하여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구체적 가설은 첫째, 중년기 노후준비는 노화불
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중년기 노후준비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중
년기 노후준비는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순
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
이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
년기 성인 남녀 36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대기
적 관점에서 40-65세로 중년기를 정의하였다. 전
체 참여자 중 남성이 45.5%, 여성이 54.5%였으며, 
참여자의 나이는 40~63세로, 평균 연령과 표준편
차는 51.04세(4.08세)였다. 전체 참여자 중 결혼 생
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92.8%로 대다수였으며,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3.9%였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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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성별 남자 165 45.5

여자 198 54.5
연령 40-49세 128 35.3

50-59세 225 61.9 
60세 이상 10 2.8 

결혼상태

미혼 3 2.2
기혼 337 92.8

이혼(별거) 11 3.0 
사별 5 1.4 
동거 2 0.6

자녀유무
없음 6 1.7 
있음 357 98.3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3.3 
고졸 112 30.9 
대졸 167 46.0

대학원이상 65 17.9
무응답 7 1.9

종교 불교 65 17.9
기독교 106 29.2
천주교 72 19.8 
기타 11 3.0

　 종교없음 109 30.0 

지각된
경제수준

매우 어려움 13 3.6
어려움 63 17.4
보통 216 59.5 

비교적 여유있음 64 17.6
매우 여유있음 7 1.9

지각된
건강수준

매우 건강하지 못함 6 1.7
건강하지 않음 56 15.4

보통임 172 47.4
건강함 117 32.2

매우 건강함 12 3.3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연구도구

노후준비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배계희(1988)

가 개발한 노후준비 척도를 김윤정과 최윤희(2004)
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신체적 준
비 6문항, 경제적 준비 5문항, 정서적 준비 8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
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
렇다’ 5점)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 문
항은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노후대책 보험을 들었다”이다. 본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은 .79이다.

노화불안
노화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AAS) 척도를 김욱(201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
위요인인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신
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당 5문항 씩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에
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 문항은 “나는 
늙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역), “나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은 
.7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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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The 
Perceived Stress Scale(PSS)를 Lee(2012)가 한
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의 축약판 4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응답하
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 문항은 “당신은 삶의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까?”, 
“당신은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까?”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값은 .63이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

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김명소 등
(200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인 환경지배력, 자아수
용, 자율성, 타인과의 관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판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 문항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
다”,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역) 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인 Cronbach's α 값은 .78이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의 목적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설문
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소정 금액의 선물
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2.0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처리 
방법으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Taylor & MacKinnon, 2012). Hayes
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Baron과 Kenny 
(1986)의 회귀분석 검증법이나 Sobel 검증법은 정
규분포의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매개효과의 크기가 아닌 세 가지 영가설의 
통계적 유의성만을 추론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고 지적하였다(Hayes, 2017). 이에 반해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한선과 하
한선)를 추가적인 과정 없이 한 번에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rocess Macro는 정규분
포 가정에서 자유롭고, 검증력이 높은 부트스트래
핑의 신뢰구간을 활용할 수 있고, 매개효과를 변수
별로 모두 분해하기 때문에 각 변수의 개별 매개효
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an, 
Yang, & Gao, 2014; Hayes, 2017).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노후준비, 노화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노후준비는 노화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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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노화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노후준비
노화불안 -.180***

지각된 스트레스 -.340*** .384***

심리적 안녕감 .331*** -.246*** -.319***

평균 3.290 2.851 2.594 3.280
표준편차 .479 .425 .565 .260

왜도 -.127 -.032 -.045 -.112
첨도 .130 .130 .128 .131

주. N=353, ***p<.001, **p<.01.

표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r=-.180, p<.01), 지각된 스트레스(r=-.340,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안
녕감(r=.331,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노화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
을(r=.384, p<.01),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r=-.246, p<.001)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319, p<.001).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032~.131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Kline, 201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노후준비, 노화불안, 지각
된 스트레스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생활 유무, 자녀유무
와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 지각하는 건강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성별, 종교유무, 결혼생활 유무, 자녀유
무는 더미변수로, 연령과 교육수준(정규교육을 받은 

년 수)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의 설
명량은 22.1%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7.959, p<.001). 노후준비, 노화불안, 지각
된 스트레스, 성별, 연령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
모형 검증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
였다.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
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Macro Process 모델6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는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β=.138, p< .001). 노후
준비는 첫 번째 매개변인인 노화불안에 부적 영향
을 나타냈고(β=-.151, p< .01),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β=-.072 p< .05). 이
는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
이 부분 매개함을 의미한다.

둘째, 노후준비는 두 번째 매개변인인 지각된 스
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고(β=-.340, p< 
.001),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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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CI

F R2

LL UL

노후준비 심리적 안녕감 .179 .027 6.560 .126 .233 20.349*** .159

노후준비 노화불안 -.151 .048 -3.156 -.244 -.057 6.049*** .053

노후준비
지각된 스트레스

-.340 .057 -5.967 -.453 -.228
26.477*** .247

노화불안 .432 .065 6.615 .3034 .561

노후준비

심리적 안녕감

.138 .029 16.278 .082 .194

16.723*** .206노화불안 -.072 .033 -2.188 -.137 -.007

지각된 스트레스 -.074 .026 -2.820 -.126 -.023

주. T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3. 노후 비와 심리  안녕감 계에서 순차매개 모형의 회귀계수 검증

B SE t
95%CI

LL UL
총효과 .179 .027 6.560*** .1256 .2332

직접효과 .138 .029 4.853*** .0823 .1944
간접효과

합계 .041 .013 .0167 .0690
X->M1->Y .011 .008 .0003 .0294
X-> M2->Y .025 .011 .0052 .0478

X->M1->M2->Y .005 .003 .0004 .0114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X = 노후준비; M1 = 노화불안; M2 = 지각된 스트레스; Y = 심리적 안녕감
†부트스트랩 표본=5,000개, 신뢰구간 구축방법=bias-corrected. ***p < .001.

표 4. 노후 비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순차매개효과 검증

그림 2. 노후 비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순차 매

개모형의 비표 화 계수( 호 안은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비표 화 계수)

영향을 미쳐(β=-.074, p<.01),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함
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후준비가 노화불안에 유의한 부적 효과
를(β=-.151, p< .01), 노화불안이 지각된 스트레스
에 정적인 효과를(β=.432, p< .001), 지각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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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
써(β=-.074, p< .01),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
녕감 관계에서 순차매개 모형의 회귀 계수 검증 결
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95%의 신
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두 개의 단순 매개효과와 순차매개효과가 모두 유
의하였다. 첫째, 노후준비가 노화불안을 경유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B=.011, 95% CI[.0003 .02946]. 다음으로 노후준
비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B=.020, 95% 
CI[.0052, .0478]. 마지막으로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순차적 간접 효과
도 유의하였다. B=.005, 95% CI[.0004, .0114]. 이
로써 본 연구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준비와 중년기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순
차적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중년기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은 것이 안전감, 안정감, 통제감을 촉진
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 삶 만족이 높아진다는
(Kahana, Kelley Moore, & Kahana, 2012)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해가능하다. 생애 
발달적 과점에서 발달의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있는데,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노후준
비이다(Havighurst, 1972).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
과제의 완수는 개인의 성공적 적응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특정 단계의 발달과제를 성취하면 이후 
단계의 발달과제의 성취는 물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Havighurst(1972)의 주장이나 발달과제의 
성공적 성취가 행복, 심리적 안녕감의 원인임을 확
인한 종단연구의 결과(Pinquart, Silbereisen, & 
Wiesner, 2004)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노후준비와 
유사한 개념인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은
퇴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 은퇴 이후 적응과 삶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rnadt & 
Rothermund, 2014; Potocnick, Tordera, & 
Peiro, 2010; Taylor & Schaffer, 2013).

둘째, 중년기 노후준비는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
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
의 단순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 다중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노후준비와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현실적 기대와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돕는데(Topa, 
Morano, Depolo, Alcover, & Moreno, 2011; 
Wang & Shultz, 2010), 이것은 노화에 대한 불안
을 줄여준다.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노화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데, 과도한 불안은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그 결과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상
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보
인다(박수애, 송관재, 2005). 한편 노화불안은 지각
된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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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년기에 노후
준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노화에 따른 변화를 예상
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년기와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고, 
불안의 감소는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져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다. 아마도 삶의 경
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서 노화와 노년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노화불안의 하위요소인 신체와 
외모에 대한 걱정,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할
과 관계 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것이다. 
더 나아가 노화불안의 감소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정서적 불안의 감
소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정서-인지 모
델의 주장과 노화불안과 안녕감의 관계를 긍정적 
사고가 매개한다는(장혜경, 2020) 선행연구의 결과
로 해석 가능하다.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을 지
각된 스트레스가 매개한다는 것은 만약 노화의 경
험을 스트레스가 아닌 새로운 삶의 전환이나 인생 
과정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년기 성인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균형감각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녕감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와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이 중년기 삶의 연
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Adams & Rau, 2011), 
고령화 사회가 당면한 노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
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
한 함의를 제공한다. 둘째, 노후준비에 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년기 노후준비의 실태를 조사하
거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중년기 적응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조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통합
적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의 전반적 노후준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중년기 발달 과제인 노
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가 아닌 노화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중년기 노
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
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화불안
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노후준비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한다는 결과는 중년기 안녕감 향상을 위한 개
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중년기 심리적 안녕감
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프로
그램 개발과 개입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
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
의 책임 역시 요구된다(Street & Desai, 2011). 노
년기의 낮은 수입, 사회적 고립, 나쁜 건강, 장애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경제, 
대인관계, 건강 등에서 중년기부터 준비가 필요하
다.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미래에 대한 기대
를 바탕으로 하는데, 개인은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
로 미래의 건강과 재정 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Bonsang & Costa-Font, 2020).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결정 시점이 늦어지고 적절한 준
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Bonsang & 
Costa-Font, 2020). 따라서 노후준비 개입 프로
그램에서는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처하기 위해 
노후계획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것이다. Bode 등(2006)은 중ㆍ노년을 대
상으로 능동적 대처이론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더 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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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후준
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노화 태도
를 갖도록 함으로써 노화의 과정에 대한 스트레
스를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의 결
과를 보면 정서 중심 상담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
키거나(Connolly-Zubot, Timulak, Hession, & 
Coleman, 2020), 혹은 인지치료를 통해 스트레
스 지각을 낮추는(Sabet, Khalatbari, Ghorbani, 
Haghighi, & Ahmadpanah, 2013) 것이 효과적이
었다. 따라서 정서중심 혹은 인지중심의 상담과 치
료 방식을 노화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실험법
이나 종단 연구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횡단자료를 
상관에 기초해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변인들 간의 선후관계를 확신하기 어려우
며, 노화불안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Lasher 등(1993)은 노화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노후에 대한 준
비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노화를 받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은퇴 후의 노후 삶에 대한 
준비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도 노화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성, 
2014). 하지만 이들 연구들도 역시 상관에 기초한 
것으로 변인들 간의 선후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보면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지각된 경제적 
수준도 보통 이상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사회계층에 따라 노후준비
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의 정도가 다르며(이소정, 
2009), 노후준비가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사회경제적으로 취
약한 계층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영향력을 비교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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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adults and evaluate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ging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life span development theory that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developmental tasks 
affects successful adaptation. A total of 353 middle-aged adults (165 male, 198 female) aged 40 to 65 
yea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sults from the analysis using PROCESS macro showed that as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aging increased also increas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ticipants. 
In addition, the simple and serial mediating effects of aging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were 
confirm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of middle-aged adults, the lower the 
anxiety about aging, which contributes to lowering the perception of stress and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creases. Results from this study confirm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old age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adults. Interventions to prepare these 
adults for old age and increas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hould be focused on aging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ollow-up studi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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